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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�국제노동기구 100주년 기념총회 참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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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(이하IT연맹)은 6월 13일(목) 오후 3시 30분 연맹 회의실에서 6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26일(수)에 개최될 전국대의원대회 등을 논의했다. ��IT연맹은 이날 회의에서 △전차회의 결과 △한국노총 정책담당자회의 △한국노총 ‘최저임금 바로보자’ 토론회 △2019년 제2차 통일위원회 △대외협력 담당자회의 △2018 회계연도 총괄회계감사 △산별연맹 등 연대활동 등 안건을 보고하고 △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△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2019년도 장학생 선발확정 등을 공지했다. ��IT연맹은 이어 ▲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기타토의시간에 지방소재 회원조합이 더욱 활발한 IT연맹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. ����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12일(수) ILO 총회에 참석 중국, 일본 노동계대표단과 만나 각국의 노동현안을 공유하고,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 또한 이상헌 ILO 국장과 만나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ILO의 입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��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이번 ILO 총회 본회의 주요의제는 ‘일의 미래’ 보고서다. ILO는 설립 100주년에 맞춰 몇 해 전부터 '일의 미래' 보고서를 준비해왔다. 보고서는 일의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인간중심의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.


 도전과 기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보장, 사회적 보호 장치 제공 등 개인의 능력개발이 중요하고, '일의 미래'에서 노동시간 자율성확대, 노사단체 대표성 보장,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같은 노동권보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. ��이번 총회기간에는 지금까지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최종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.





 








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표자 회의�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등










